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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investigated a posttraumatic stress, social support, and work burden and identified related factors which exerted 
influence on posttraumatic stress of new firefighters. Data were gathered from total of 144 new firefighters. Also, 22 PTS items, 20 work 
burden items, and 8 social support items were analyzed by SPSSWIN 21.0 program. Posttraumatic stres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in gender(t=-2.57, p=0.01), experience of self danger(t=3.06, p=0.00), experience of 
rescuee danger(t=2.41, p=0.02), and experience of colleague danger(t=3.43, p=0.00). High risk group of PTS was 20.1%. Posttraumatic 
stress, social support, and work burden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high and low risk group. Posttraumatic stress was correlated 
with work burden(r=0.34, p=0.00), social support(r=-0.29,p=0.00). Factors influencing PTS were Experience of colleague danger(β
=1.274, 95% CI=0.08-0.96), social support(β=-0.090, 95% CI=0.85-0.98) and work burden(β=0.057, 95% CI=1.02- 1.10). We need to 
reduce the work burden caused by influencing variable of traumatic stress and create more preventive discipline of traumatic stress for the 
new firefighters to improve the social support at work or home. Also, posttraumatic stress has to be managed consistently with support by 
changing the social attitudes and we need to seek the new system that anybody can get a consultation of a speci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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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10년간 구급활동 실적과 증가추세를 보면 구급

은 2003년 972건에서 2012년 1494건, 구조는 2003년 

88.054건에서 2012년 427,735건, 화재는 31,372건에서 

43,249건으로 급증하였다1). 이처럼 증가하는 소방업무

에 따라 소방인력 또한 2003년 26,518명에서 2012년 

38,557명으로 증가하였다. 
구조 구급, 화재 등의 현장활동을 주로 하는 소방공

무원은 끔직한 사고 현장에 노출되어 있다. 전체 소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배정이, 김윤정의 연구2)에서는 

17.6%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고위험군으로 나타났

으며 오진환의 연구에서 소방공무원들이 충격사건을 

경험한 후 악몽이나 불안, 수면장애, 예민해짐 등의 증

상이 나타났다고 하였다3). 외상 후 스트레스에 대한 영

향 변인을 알아 본 Satoko M.등의 연구4)뿐 만 아니라 

오진환의 연구3)와 백미례의 연구5)결과에서 소방공무

원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적을수록 이차 외상성 스트

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장활동 시의 위

험과 고충을 가장 잘 알고 이해하는 동료와 상사 등의 

지지가 외상 후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임

을 알 수 있다. 또한 고봉연의6)연구와 최은숙의 연구7)

에서는 업무부담감이 출동 시의 사건충격정도에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방공무원이라는 직

업적 특성인 현장 업무와 교대근무와 비번인 경우에도 

각종 교육과 활동으로 업무부담감이 증가하고 이런 증

가된 업무부담감은 끔직한 출동 시 나타나는 외상 후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외국의 연구에서 기존 소방공무원들은 심각한 사건

과 자주 접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의 예방에 대해 전문

적인 교육을 받지만 이런 교육경험도 없으면서 심각하

고 끔직한 사건에 노출될 기회가 거의 없었던 비전문

가인 학생들이 끔직한 폭탄폭발 사건을 경험 한 후 외

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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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8). 또한 신임소방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충격적

인 사건을 경험한 후 가지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상상

하는 감정은 향후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유발한다

고 하였다9).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기존 소방관에 대

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반국민처럼 평소

에 끔직한 사건에 노출될 기회가 전혀 없다가 소방관

이 되어 처음 경험하는 충격적인 출동으로 인해 신임 

소방공무원들이 어느 정도의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경험

하고 있고, 외상성 스트레스 유병률이나 유발요인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

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신임소방공무원들의 외상

성 스트레스 정도와 사회적 지지와 업무부담감의 관계

를 확인하고 외상성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확인하여 이제 막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고 봉사해야하

는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시작하는 신임소방공

무원의 외상성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시도하였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1년 4월에 실시하였다. 신
임소방대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본 연구에서

는 중앙소방학교에서 교육 중인 전국에서 근무하는 3
년 이내의 근무경력 소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목적을 설명한 후 사전 동의를 얻어 배부하였고 

응답이 불충분한 자료 17부를 제외하고 144부가 최종 

분석되었다.

2.2 연구도구

2.2.1. 외상성 스트레스(IES-R)
외상성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도구인 IES-R(Impact of 

Event Scale-Revised)은 Horowitz(1979)가 개발한 척도에 

증가된 과민반응 5문항을 추가하여 총 22문항으로 구

성된 Weiss(2004) 도구를 은헌정10) 등이 번역한 것을 

이용하였다. 5점 척도로 24/25 cutoff point를 사용하여 

25점 이상이면 고위험집단으로 구분하고 24점 이하는 

저위험집단으로 구분하였다. Cronbach's α=0.96이었다.

2.2.2. 업무부담감 

업무부담감은 김성곤이 개발한 소방공무원이 업무 

중 느끼는 부담감을 묻는 5점 척도의 20문항을 기초로 

최은숙8)의 연구에서 수정하여 개발한 도구를 이용하였

다. 점수가 높을수록 업무부담감이 높음을 의미하였다. 
Cronbach's α=0.93이었다.

2.2.3. 사회적지지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김성곤, 조희등의 연구에

서 개발하여 사용한 도구를 오진환3)의 연구에서 수정 

보완하여 직장 내 지지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 것을 이용하였다. 5점 척도로 된 총 8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동료나 직장 내 상사 등으로부터 지

지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0.92이었다.

2.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4.0 program을 이용하여 일

반적 특성에 따른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의 분포는 빈도와 

비율로 산출하였고, t-test와 one-way ANOVA를 이용하여 

일반적 특성에 따른 외상성 스트레스 정도를 비교하였

다. 고위험군과 저위험군간의 외상 후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업무부담감은 t-test로 분석하였고, 세 변인간 상관

관계는 상관분석(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을 실시하

였다. 또한 외상 후 스트레스 고위험군의 영향변수를 확

인하기위해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외상 후 스트레스

연구대상자의의 인구학적 특성은 남성은 119명
(82.6%)으로 여성보다 월등히 많았고, 나이는 26-30세
가 109명(75.7%)으로 가장 많았으며 결혼은 미혼이 

120명(83.3%)로 더 많았다. 학력은 대졸이상이 80명
(55.6%)로 가장 많았고 종교는 없다고 응답한 군이 

86(59.7%)로 더 많았다. 또한 근무분야는 화재진압이 

76명(52.8%)으로 가장 많았고 재직기간은 7-12개월이 

75명(52.1%)으로 가장 많았다. 끔직한 출동경험은 0-5
회가 119명(82.6%)이었고 자신의 위험은 108명(75.0%)
이 경험하지 않았으며 동료의 위험은 110명(76.4%)이 

경험하지 않았으며 구조자의 위험을 경험한 경우는 73
명(50.7%)으로 나타났다. 

신임소방공무원의 외상성 스트레스 고위험군은 29
명(20.1%)으로 나타났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외상성 

스트레스 정도는 성별(t=-2.57, p=0.01), 본인의 위험을 

경험한 경우 (t=3.06, p=0.00), 동료가 위험을 경험한 경

우 (t=3.43, p=0.00), 요구조자 위험 경험이 있었던 경우 

(t=2.41, p=0.02)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able 1>. 

3.2. 고위험군과 저위험군간의 외상성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업무부담감

고위험군과 저위험군간의 외상성 스트레스,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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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Total Low risk group High risk group PTS

t/F(p)
n(%) n(%) n(%) M±SD

gender 
Male 119(82.6) 99(83.2) 20(16.8) 12.61±12.89

-2.57(0.01)*

Female 25(17.4) 16(64.0) 9(36.0) 19.92±13.09

Age 
23-25 14(9.7) 12(85.7) 2(14.3) 11.79±13.42

0.23(0.80)26-30 109(75.7) 86(78.9) 23(21.1) 14.23±13.34
30-34 21(14.6) 17(81.0) 4(19.0) 13.43±12.62

Marriage 
Marriage 24(16.7) 20(83.0) 4(16.7) 16.08±9.97

0.90(0.370)
single 120(83.3) 95(79.2) 25(20.8) 13.43±13.72

Education 
Under high school 7(4.9) 6(85.7) 1(14.3) 10.14±12.77

1.25(0.29)College 57(39.6) 50(87.7) 7(12.3) 12.23±10.21
University 80(55.6) 59(73.8) 21(26.3) 15.38±14.92

Religion 
Yes 58(40.3) 49(84.5) 9(15.5) 13.86±12.81

-0.01(0.99)
No 86(59.7) 66(76.7) 20(23.3) 13.88±13.49

Work field
Rescue 11(7.6) 8(72.7) 3(27.3) 13.09±11.71

0.35(0.70)EMT 57(39.6) 48(84.2) 9(15.8) 15.02±10.74
Fire 76(52.8) 59(77.6) 17(22.4) 13.13±15.00

Tenure of office 

within 6m 46(31.9) 36(78.3) 10(21.7) 12.70±13.99

0.23(0.83)
7-12m 75(52.1) 58(77.3) 17(22.7) 14.84±13.53

13-18m 19(13.2) 17(89.5) 2(10.5) 12.84±8.79
19-36m 4(2.8) 4(100) 0(0.0) 14.25±9.61

Cases of terrible calls
0-5times 119(82.6) 95(79.8) 24(20.2) 13.34±13.80

0.60(0.56)5-10times 17(11.8) 13(76.5) 4(23.5) 16.82±10.74
11-50times 8(5.6) 7(87.5) 1(12.5) 15.50±6.72

Experience of self 
danger 

Yes 36(25.0) 24(66.7) 12(33.3) 19.53±13.80
3.06(0.00)**

No 108(75.0) 91(84.3) 17(15.7) 11.99±12.47

Experience of
 colleague danger 

Yes 34(23.6) 21(61.8) 13(38.2) 20.41±13.76
3.43(0.00)**

No 110(76.4) 94(85.5) 16(14.5) 11.85±12.37

Experience of 
rescuee danger 

Yes 73(50.7) 57(78.1) 16(21.9) 16.44±11.76
2.41(0.02)*

No 71(49.3) 58(81.7) 13(18.3) 11.24±14.09
Total 144(100) 115(79.9) 29(20.1) 13.88±13.18

**p<.01, *p<.05, 
*PTS: Posttraumatic stress

Table 1. PT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지지, 업무부담감의 차이에 대한 결과는 <Table 2>와 

같이 세 변수 모두가 두 집단 간에서 유의한 차이

(p=0.00)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위험 집단에서 

외상성 스트레스(t=-18.51, p=0.00)와 업무부담감

(t=-2.91, p=0.00)이 높고 사회적 지지(t=2.93, p=0.00)를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PTS, Social support & Work burden

Variables
Low risk group High risk group

t(p)
M±SD M±SD

PTS 8.33±6.94 35.86±7.95 -18.51(0.00)**

Social support 19.98±6.30 16.13±6.31 2.93(0.00)**

Work burden 42.17±13.85 50.17±10.18 -2.91(0.00)***

**p<.01, *p<.05

3.3. 외상성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업무부담감과의 상관

관계

신임소방공무원들의 외상성 스트레스와 두 변수와

의 상관관계를 검정한 결과 외상 후 스트레스는 사회

적 지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약한 음의 상관관계

(r=-0.29, p=0.00)를 보이고, 업무부담감과는 통계적으

로 유의한 강한 정의 상관관계(r=0.34, p=0.00)를 나타

났다. 즉, 업무부담감이 높을수록 외상성 스트레스가 

높고,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외상성 스트레스가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3.4. 고위험군 영향 변인

<표 4>는 신임소방공무원 144명을 대상으로 외상성 

스트레스 고위험군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한 로지

스틱 회귀분석결과이다. 그 결과 동료가 위험을 경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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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rrelation between PTS, Social support & Work 
burden

PTS Social support Work burden

 PTS 1

 Social support -0.29(0.00)** 1

 Work burden 0.34(0.00)** -0.08(0.33) 1
**p<.01, *p<.05

Table 4. Factors influencing PTS

Variables B OR 95%CI p

Experience of self 
danger 

No 1 1 1

Yes 0.005 0.995 0.29- 3.37 0.994

Experience of 
colleague danger 

No 1 1 1

Yes 1.274 0.280 0.08-0.96 0.044*

Experience of 
rescuee danger 

No 1 1 1

Yes 0.321 0.725 0.27- 1.92 0.518

Case of terrible calls

0-5times 1 1 1 0.393

5-10times -0.090 0.914 0.24- 3.54 0.896

11-50times -1.625 0.197 0.02- 2.03 0.172

Social support -0.090 0.914 0.85- .98 0.012*

Work burden 0.057 1.059 1.02- 1.10 0.007**

constant -1.255 0.285 0.304

OR=Odds Ratio; CI=Confidence Interval, β=coefficient
**p<.01, *p<.05

경우, 사회적 지지와 업무부담감이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동료가 부상이나 죽음을 당할 정도의 위험

을 경험한 경우(β=1.274, 95% CI=0.08-0.96), 사회적 지지

를 받지 못할수록 (β=-0.090, 95% CI=0.85-0.98), 업무부

담감이 높을수록 외상 후 스트레스가 높은 것(β=0.057, 
95% CI=1.02- 1.10)으로 나타났다.

4. 결론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신임소방공무원 144명을 대상으로 

한 외상 후 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 및 업무부담감을 

알아보고 IES-R 점수의 절단점을 사용하여 고위험군을 

확인하고 외상성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알아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 신임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고위

험군은 29명(20.1%)으로 나타났다. 기존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백미례의 연구5)에서 142명(54%)이 고위험

군으로 나타났고 고봉연의 연구6)에서는 72.2%가 고위험 

집단으로 나타났다. 의용소방대와 같은 Volunteer 소방관

을 대상으로 한 연구11)에서는 37%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

보다는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기존소방공무원보다 낮

은 고위험군의 비율은 신임소방공무원이기 때문에 충격

적 사건에 덜 노출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최

대 36개월 이내의 근무를 한 신임 소방공무원을 대상으

로 한 본 연구에서 기존 소방공무원들보다는 낮았지만 

20.1%가 고위험군으로 나타나 조기에 관리되지 않으면 

계속되는 끔직한 재난과 사고현장 출동 경험으로 인해 

심각한 만성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로 진행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신임소방관을 대상으로 한 향후 반복

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근무기간에 따른 외상성 스트레스

의 정도를 비교분석하는 전향적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는 소방방재청에서는 신임직원의 교육 또는 워크샵, 교
육 자료 공문 발송 등을 통해 외상 후 스트레스 관련 힐링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연구에 참여한 참여자들 대부분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있었지

만, 구체적인 증상이나 대처방법은 알지 못하고 있다12). 
따라서 신임소방공무원들에게 효과적인 외상 후 스트레

스예방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 소방방재청에서 실시

하고 있는 심신건강 캠프와 여러 교육과 심리상담을 실

제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대상자에게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충격적인 사건에 출동한 후 전문가의 

심리 상담이나 휴식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

과 방법에 있어 제도보완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동료가 부상이나 죽음을 당할 정도의 

위험을 경험한 경우가 외상 후 스트레스의 영향 변인

으로 나타났다. 기존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백미

례(2009)의 연구5)에서는 구조, 기관들은 동료보다는 요

구조자가 위험한 상황을 경험한 것이 외상성 스트레스 

고위험군의 영향변인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다른 결과

를 보였다. 이는 본인에게도 발생 할 수 있는 동료의 

위험을 목격하는 것이 신임소방공무원들에게는 스트

레스를 느끼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3년 소방행

정자료 및 통계에 의하면 실제 최근 5년간 순직 35명, 
공상 1,672명15)으로 실제 많은 수의 소방공무원들이 근

무 중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방공무원

의 직무 특성 상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피할 수는 없지

만 동료의 위험을 목격하거나 충격적인 출동을 한 경

우, 신임소방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관련 전문가의 심리상담이나 심신 건

강캠프 등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배려

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업무부담감이 높을수록 외상성 스

트레스가 높아져 외상성 스트레스의 고위험군에 영향

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업무부담감의 차이에 따라 사건충격정도

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고봉연의 연구6)와 백미

례의 연구5)에서 구조,구급, 기관 모두에서 업무부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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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을수록 외상 후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일치된 결과를 보였다. 이는 기존소방공무원들처럼 신

임소방공무원들에서도 업무부담감이 외상성 스트레스

의 영향요인임을 알 수 있다. 최근 3교대 근무 실시로 

인해 근무여건이 개선되고 있지만 소방공무원은 현장

활동을 해야 하고 교대근무를 해야 하는 등의 소방직 

자체에서 오는 부담감도 있어 처음 소방공무원으로서 

근무하는 신임소방공무원들의 외상성 스트레스를 줄

이기 위해 가중한 업무부담감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개

선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외상성 스트레스가 감

소하고 외상성 스트레스 고위험군의 영향요인으로 나

타난 본 연구결과는 기존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배

점모13), 오진환3), Satoko M.4) 등의 많은 선행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외상성 스트레스와 부적상관관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일치된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기존소방공무원들처럼 신임소방공무원들에서도 업무

부담감과 더불어 사회적 지지가 외상성 스트레스의 영

향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나윤, 하양숙 등의 연구12)에

서 소방공무원 중 자신의 어려움을 동료나 가족에게조

차 이야기 하지 않으려 하고 혼자서 이겨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문화상 

남자 특히 슈퍼맨으로 인식되어 소방공무원은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경험했을 때 그런 약한 모습을 동료나 가

족에게 표현하는 것이 쉽지 않으려는 것으로 사료된다. 
2011년 중앙소방학교가 ‘직접 경험한 가장 충격적인 

일’을 현직 소방관 299명에게 설문한 결과 ‘처참한 시

신을 목격’하고 ‘생명이 위협받은 경험’을 하며, ‘사람

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으로 소방관 대부분이 지

속적인 공포와 무력감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

는 것으로 나타났다14). 하지만 정신과 상담은 심한 정

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받는 것처럼 인식되어 초

기의 스트레스를 키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행

하기도 한다. 따라서 우선적으로는 가장 소방공무원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는 동료들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감정이나 문제를 표현하여 감정적인 해소를 할 수 있

고 가족, 특히 배우자와의 외상 후 스트레스 경험을 공

유할 수 있도록 평소 소방직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

는 가족참여 프로그램 등의 기회를 가져 가족으로부터

의 지지를 받는 것이 필요하고 근무 중 스트레스를 경

험하는 소방공무원은 누구든 전문가의 상담을 할 수 

있고 또한 주기적인 전문가 상담을 통해 외상 후 스트

레스 장애를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

요하다. 
본 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1. 반복 연구를 통해 신임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

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근무경력과 같은 여러 변수들 

중 본 연구에서 규명하지 못한 변수들에 대한 규명과 

검증이 필요하다. 
2. 신임소방공무원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

한 진단을 통해 정상군과 치료군에 대한 비교와 중재

효과등의 연구가 필요하다

3. 신임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제도적 정책 마련이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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